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지난주 헌금 총액

헌금 총액 누계

지 지 난 주  잔 액  

지난주 지출 총액

지난주 지출  누계

지 난 주 이 월 금

  19,427,540원

   241,117,017원

   26,490,386원 

   45,760,609원

   240,959,700원

  157,317 원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Judges 6:11-18"300 vs 135,000” (From Fear to Great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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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Dr. Min-Gyoo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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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상주교회 (주용은)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예닮교회 (조원혁)

주안교회 (엄명섭)

대만 (김성문/조숙순)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총회북한선교

나사렛대학교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1층) 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조정환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남선교회(569) 여선교회(558)1월 31일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2월 7일 남선교회(406) 여선교회(591)

설 교   노 트

  2026년 1월 25일 (제 73권 4호) 주현 후 제 3주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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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 원

이 ○ 진

공 ○ 혜

박 ○ 준

유 ○ 희 

류 ○

우 ○ 란

이 ○ 아

이 ○ 호 

이 ○ 진

백 ○ 민   

상   암   동
상   암   동

신   월   동
덕   은   동  
덕   은   동
상   암   동 
향   동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수   색   동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300여선교회

515남선교회

300여선교회

300남선교회

624여선교회

460여선교회

400남선교회

300여선교회

515남선교회 

 

스스로
스스로
우효단
김순자
스스로 
스스로
권병찬 
서정미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이 ○ 원

이 ○ 

기 ○ 정

이 ○ 분

우 ○ 준 

박 ○ 정 

김 ○ 희  

이 ○ 병

김 ○ 덕

강 ○ 현 

양 ○ 예       

  

  

수   색   동
응   암   동
도   내   동
도   내   동

중   동
중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470여선교회

향동캠퍼스

604남선교회 

558여선교회

309남선교회 

309여선교회

724여선교회

569남선교회

400남선교회 

309남선교회 

309여선교회   

  

 스스로
스스로
안지원
안지원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정영애0

스스로
스스로         

  

12월 7일

12월 21일

12월 28일 

12월 28일

12월 28일

12월 28일

1월 11일  

1월 11일

1월 18일

1월 18일

1월 18일    

       

    

 

 

 10월 26일

10월 26일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23일

11월 30일

11월 30일

12월 7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매봉산 

휴먼시아

휴먼시아

3단지

1단지 

2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상암중

상암카이져팰리스

KBS
미디어센터 

한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하늘공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터널

    증산동

 (6호선)

상암동
주민센터

MBC

홍대입구

성산동 누리꿈스퀘어

상암초교 

난지천공원  덕은동  상암월드컵파크아파트 

2부

2층 본당, 향동캠퍼스

새   벽   기   도   회

향  동  캠  퍼  스

향  동  캠  퍼  스

청        년        부 

1부

유덕선 권무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고수완  교육사 : 문은경

김진국 류욱렬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치훈 

최인철 차주섭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만 원유만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장석춘 권태환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송연희 박수영 유준식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윤성용 유중종 이두표 강영호   관리사 : 강신중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한 조범수 김기호 홍흥표 문정빈 (간사)조성민  

(1부) 한희나  (2부) 이현주  (3부) 권은선, 김송희   (향동캠퍼스) 이진화   (새벽) 박은희  소재경  

■ ■

■

■

■

■

 : 

 : 

 : 

 : 

 : 

 : 

 : 

                        

인    도    자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교    역    자 교    역    자 

도명락 장로권병수 장로

  민병석 장로    최창수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교역자

                        

인도 : 유덕선     말씀 : 목사 신민규 담임목사       인도 : 한희나 , 박충렬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인도 & 말씀 : 권수용  목사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 (Meditation)

3부 은혜예배(오전10:30)  2부 전통예배(오전9:00)  

장옥수 장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1, 4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1, 4절)

교독문 17번
(시편 29)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바딤 찬양단

아바딤 찬양단

순종의 기도 
(임마누엘 찬양대)

민수기 10:1-10

성자의 귀한 몸 
(찬 216)

영 상 광 고영 상 광 고

사사기 6:11-18

다  같  이

다  같  이

주는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찬양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합심기도 
Choir Song

합심기도 
Choir Song

찬 양 단 

300에서 135,000
(두려움에서 큰 승리로) 

찬      양
Choir Song

찬      양
Choir Song

(번역) 김기호 집사

하나님은 실수 하지
 않으 신다네 

(번역) 이와카타 집사

권병수 장로 

신민규 목사

                                                

300에서 135,000
(두려움에서 큰 승리로) 

소재경 집사(실행제직)

사사기 6:11-18

                        · 기   도 허윤 권사(다음주 김성범 권사)

· 말   씀 어떠한 형편에서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1-13)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바람에도 결이 있어 바람결이라 하고, 물에도 결이 있어 물결이라 하며, 숨에도 결이 있어 숨결이라 합니

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들숨은 ‘말씀’이고 날숨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고, 기도로 한껏 내뱉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 존재(a living being)입니다(창 2:7). 기도하는 존재

(being)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doing)으로 인생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being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기도로 

높여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의 심연을 체험한 사람

만이 기도가 구속감이나 권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때의 모습처럼 생기를 받아 살

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이 결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를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

도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로 살

아 결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4.[교회학교-스트림-리버] 

    새학기 준비를 위한 Zoom 온라인 기도회

5.  선교회 회장단 모임

6.  남권사회 2026년 첫 정기총회 안내

7. 교우 소식

8. 떡국떡 판매 안내

9. 담임목사 동정

■ 

■ 

■ 

■ 

■ 

■ 

■ 

■ 

■ 

■

일시: 1-2월 매주 목요일 / 저녁 9:00–9:30

방법: Zoom 온라인 (링크/회의 ID는 별도 안내)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권수용 목사(010-3139-9381)

일시 : 2월 1일 12시

장소 : 5층 새가족실

2026년 첫 총회이오니 남권사회 권사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오늘 오후 12시

장소: 교회 5층 새가족실

문의: 남권사회장 최두환 권사

장례(1월 15일)

故 정국환성도(50세). 김유자 권사 자녀상  

724여선교회에서 설날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1.5Kg = 10,000원

일시 : 2월 1일 주일 / 2층 선민홀

 1월 26-31일 미국 국제이사회 회의

1. 제 25기 새로운 삶 안내

2. [어르신 사역부] 1월 정규모임

3. 독서모임 동아리 정기모임 안내

새가족 성도님들의 교회 정착과 신앙 성장을 돕는 

'새로운 삶' 제 25기가 2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시: 2월 22일 - 8주간 (주일 오후5시 - 8시)

1) 누림이 신청 

대상: 새가족 등록성도(3년이내) 및 

           기존 성도중 새로운 삶 미수료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1층 교역자 사무실 제출

문의: 김용태 목사

2) 섬김이 신청

대상: 교회 등록 3년 이상 성도 

문의: 김용태 목사

일시: 오늘 3부 예배후(11:30)

장소: 6층 채플실

주제: 

    2026년 IT 트랜드 소개 & LED 무드등 만들기

강사: 김하동장로

문의: 김계숙 권사

일시 및 장소: 오늘 오후 1시 교회 6층 오렌지룸 

 협의 내용: 2월 도서 선정 등

문의: 백향숙 권사, 조정환 권사

■ 

■ 

■ 

■ 

■ 

■ 

■ 

■ 

■ 

■ 

■ 

■ 

■

■ 

以色列百姓以300名士兵，击败了多达135,000人的米甸联军。仅凭300人，怎能击败135,000人

呢？ 按人的算计，这是不可能的。但这乃是 神的方法， 神的大能；若 神与我们同在，这样

的事便完全可能发生。这300的数字，是令人惧怕的数字。为何？比起米甸联军的135,000

人，这不过是四百五十分之一，是极其微小的数字。当我们省察自己时，也会发现自己是何

等的不足与软弱。基甸想到这庞大的米甸联军时，也曾深陷惧怕之中。 米甸联军欺压了他们

长达7年之久。无论是饿死还是战死，结局似乎都一样，但这惧怕却是真实的。 那么，今日

我们当如何战胜惧怕？让我们通过今天的经文寻找答案。

第一，基甸之所以能克服惧怕，是因为 神与他同在。

（士 6:16）。这句话是 神的应许： 神必亲自作工，击败

135,000名米甸联军如同击打一人一样。 这里的核心话语是什么？是 。 在

新约时代，耶稣也应许我们：“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事实上，在这个应

许临到之前，基甸是极度恐惧的。如后文所述，基甸并非善战的勇士。 虽说

，但这其实是 神为了鼓励基甸而说的话。 他并非胆大或伟大

之人。他胆怯，且一无所有。若看家世，他说：

（士 6:15）。 这并非谦虚，乃是事实。然而， 神与他同在。

第二，基甸之所以能克服惧怕，是因为超越了人的常识。

（士 7:2）。神造我们并不完美，。为何？唯有这样，我们才不会倚靠自己，而是单单

倚靠我们的主。 神的大能在我们的软弱上显得完全。神呼召了基甸，甚至显神迹表明与他同

在。于是有32,000人自愿出战。 神说惧怕的都回家去，结果有22,000人回去了。

（士 7:4）。 于是 神命带他们到水旁喝水。凡跪下喝水、不顾四周

的人，都让他们回家。 取而代之的是：耶和华对基甸说：

（士 7:7）。 神拣选了这三百人。 从一万人中又要遣返

9,700人。最终，一万人中仅剩三百人。这就是 神的算法。

第三，若要克服惧怕，我们必须选择 神的方法。

（士 7:4）。是的。这里 神反复强调

的是什么？就是 神的方法。 谁当同去争战，谁当回家，连这些细节 神都愿亲自细致地教

导。 神如此具体地向我们提示方法，并让我们做出选择。

第四，若要克服惧怕，我们必须时刻祷告（警醒）。

（士 7:6）。我们必须时刻防备撒但的攻击，但圣经中也有未

能做到这一点的人。 加略人犹大，是与耶稣同吃同住三年半的人。 但因撒但的诱惑，他为

了三十块银钱就卖了耶稣。为何？因为他没有警醒。 底马又是谁？ 底马是出现在歌罗西

书、腓利门书、提摩太后书中的初期基督徒，也是使徒保罗的同工之一。 在歌罗西书4章和

腓利门书1章中，底马被描述为与保罗一同传福音、协助事工的忠心同伴。 然而在提摩太后

书4:10中，保罗提到底马 ，就离弃他往帖撒罗尼迦去了。保罗对他离去

的事实感到痛心。 他本是在初代教会中被贵重使用的器皿，却因陷入世界的诱惑，往世界去

了。他堕落并离开了。为何？ 因为他没有警醒。

“耶和华对他说：我与你同在，你就

必击打米甸人，如击打一人一样”

“我家在玛拿西支派中是至贫穷的，我在我

父家是至微小的”

“耶和华对基甸说：跟随你的人

过多，我不能将米甸人交在他们手中，免得以色列人向我夸大，说：是我们自己的手救了我

们”

“耶和华对

基甸说：人还是过多…”

“我要用这舔水的三百人拯救你

们，将米甸人交在你手中…”

“…我指点谁说：这人可以同去，他就可

以同去；我指点谁说：这人不可同去，他就不可同去”

“于是用手捧到嘴边舔水的有三百

人，其余的百姓都跪下喝水”

“我必与你同在”

“大能的勇士

啊，不要惧怕，我与你同在”

“贪爱现今的世界”

The people of Israel defeated a massive Midianite coalition of 135,000 soldiers with only 300 men. 
How was it possible to overcome 135,000 with just 300? By human calculation, it simply does not 
make sense. However, through God’s way and His power, anything is possible when He is with us. 
The number 300 is, in itself, a number of fear. Why? Because compared to the 135,000 soldiers of the 
Midianite alliance, it is a mere 1/450th—an incredibly small fraction. Yes, it is the same for us; when 
we look at ourselves, we realize how lacking and weak we truly are. Gideon was also filled with fear 
when he thought of this powerful coalition. For seven long years, the Midianites had occupied the 
land and tormented the Israelites. Whether they starved to death or died in battle, the outcome 
seemed the same—and the fear was very real. Therefore, we must ask: "How can we live today by 
overcoming our fears?" Through today’s scripture, we seek to find the answer.

First, Gideon was able to overcome his fear because God was with him. 
(Judges 6:16). This is a 

promise that God would work so powerfully that defeating 135,000 Midianites would be as easy as 
striking down a single man. What is the core message here? It is:  In the 
New Testament, Jesus gave us the same promise, saying,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o be honest, until this promise was given, Gideon was paralyzed by fear. Contrary to 
how he might seem later, he was not naturally a skilled or brave warrior. When God called him He 
told him, , it was a word of encouragement to 
build him up. Gideon was not a bold or extraordinary man. He was fearful, possessed nothing, and 
said of his own background:  
(Judges 6:15). This wasn't just false modesty; it was his actual reality. Yet, despite all of this, God was 
with him.

Second, Gideon overcame fear because he transcended human common sense. 
 (Judges 

7:2). God made us feel insufficient. Why? So that we do not rely on ourselves, but instead rely solely 
on our Lord. God called Gideon. He showed signs of God’s presence. And 32,000 men volunteered 
for battle. When they were told that anyone who was afraid of the battle could go home, as many as 
22,000 men turned back. “But the LORD said to Gideon, (Judges 
7:4). He said so. And He told him to lead them to the water to drink. Those who knelt down and 
drank greedily without looking around were sent home. Instead, “The LORD said to Gideon,

 (Judges 7:7). Out of 10,000, 9,700 were sent home, leaving 
only 300. This is God’s divine arithmetic.

Third, to overcome fear, we must choose God’s way.  
 (Judges 7:4). God instructed him so. 

There is something God emphasizes here through repetition: it is God's method. He promised to 
guide Gideon in detail—who should go to battle and who should return home. God provides us with 
specific methods and asks us to choose them.

Fourth, to overcome fear, we must always be in prayer and stay alert. 
 

(Judges 7:6). We must always be prepared for the enemy's attacks, but the Bible shows us those who 
failed to do so. Consider Judas Iscariot; he lived and ate with Jesus for three and a half years. Yet, 
when temptation came, he sold Jesus for thirty pieces of silver because he was not spiritually awake. 
Then there is Demas. Mentioned in Colossians, Philemon, and 2 Timothy, Demas was an early 
Christian and a coworker of the Apostle Paul. In Colossians 4 and Philemon 1, he is described as a 
faithful colleague. However, in 2 Timothy 4:10, Paul sorrowfully writes that Demas, 

deserted him and went to Thessalonica. Though he was once a precious instrument in the 
early church, he fell away and returned to the world because he failed to stay alert.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leaving none alive’”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

“You have too many 
men... In order that Israel may not boast against me that her own strength has saved her”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s. Let all the 
other men go, each to his own place."

“…, “If I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he shall 
go; but if I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Three hundred of them drank 
from cupped hands, lapping the water like dogs. All the rest go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I will certainly be with you.”

"mighty warrior, don’t be afraid. I will be with you"

“because he loved 
this world,” 

イスラエルの民は300人の軍人で、ミディアン連合軍の実に135,000人を退けて勝利しました。どうやって
300人で135,000人を退ける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人の頭では計算ができません。神様の方法、神様の
能力、神様が共にいるなら、いくらでも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ます。この300の数字は恐怖の数字です。何故
でしょうか?ミディアン連合軍135,000に比べると、450分の1の限りなく小さい数字です。そうなのです。わ
たしたちが自分を振り返ると、自分があまりにも足りなくて軟弱です。ギデオンがこのようなミディアン連合
軍を考えるとき、恐怖の中にありました。ミディアン連合軍が、7年の間占領し苦しめたのです。それで飢え
て死ぬのか戦って死ぬのか、日ごと恐怖の中にあったことは事実です。それで今日わたしたちは、どうすれば
恐怖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と言う質問をすれば、今日本文を通じて答えを得ようと思います。

第一に、ギデオンが恐怖を克服できたのは神様が共にいるからです。 
(士師記 6:16)。

この御言葉は135,000人が、ミデアン連合軍をあたかも１人の人を倒すように神様が役事されると言う約束の
御言葉です。ここで核心の御言葉は何でしょうか? です。新約時代にもイエ
スは「世が終るまでわたしはあなたがたと共にいる」とわたしたちに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事実この約束
があるまで、ギデオンはとても恐れていました。ギデオンは後で出てくる御言葉のように戦争にたけた勇士で
はありません。  と言われましたが、これはギデオンを激励しよう
とくださった御言葉でした。彼は大胆に答えた人ではありません。臆病で何ももたず家の中を見つめると

(士師記 
6:15)と表現しました。謙遜ではなく実際にそうではなかったのです。ところが神様が共にいたのです。 

第二に、ギデオンが恐怖を克服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人の常識を超越したからです。
(士

師記 7:2)。神様がわたしたちを足りないように作られました。何故でしょうか? それで自分に頼らず、主に頼
ったからです。神様はギデオンをよばれました。ギデオンに共にいると言う表徵まで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すると戦うと言う 32,000人が志願しました。戦争するのが怖い者は全て家に行けと言うと、なんと
22,000人が帰りました。 (士師記 7:4)。そうなのです。そ
して民を水辺に連れて行き水を飲ませなさい。周辺も見ずに舌で水をなめる者、すなわち膝をついてかがんで
水を飲む者はすべて別にしなさい。その代わりに 

(士師記 7:7) 300人を選択され
たのです。これで１万人から9,700人に家に帰れと言うのです。これで１万人から300人だけ残りました。こ
れが神様の計算法です。

第三に、わたしたちが恐怖を克服しようと神様の方法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士師記 7:4)。そうなのです。ここで神様が繰り返し強調され
ることがあります。つまり神様の方法です。誰が共に戦い、誰が家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神様が精密に
教えてくださったのです。このように具体的にわたしたちに方法を提示し、選択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

第四に、わたしたちが恐怖を克服しようとすれば、常に祈り（警戒)なければなりません。 
(士師記 7:6)。わたしたち

はサタンの攻撃に常に備えなければならず、聖書を見るとそうできない人がいます。イスカリオテのユダはイ
エスと3年半の間、常に食べて寝ていた人です。ところでサタンが誘惑すると銀30でイエスを売り渡しました
。何故でしょうか?目を覚ましてい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ティキコは誰ですか? ティキコはコロサイ
の信徒への手紙、フィレモンへの手紙、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に登場する初期クリスチャンであり使徒パウロ
の同役者の中の１人でした。コロサイ4章とフィレモンへの手紙1章では､ティキコがパウロと共に福音を伝え
る事役を助ける誠実な同僚として描写されています。しかしテモテ第二の手紙4:10でパウロはティキコが

自身の元を去り、テサロニケに行ったと言及し残念がりました。初代教会で貴く用いられた
人であり、ただこの世の誘惑に陥りこの世に行ってしまいました。堕落して去ってしまいました。何故でしょ
うか?目覚めていなかったからです。

「主は彼に言われた。わたしがあなたと
共にいるからあなたはミディアン人をあたかも一人の人を倒すように打ち倒すことができる」

「わ
たしの一族はマナセの中でも最も貧弱なものです。それにわたしは家族の中でいちばん年下の者です」

 「あなたの率いる民は
多すぎるので...イスラエルはわたしに向かって心がおごり、自分の手で救いを勝ち取ったと言うであろう」

 「主はギデオンに言われた。民はまだ多すぎる...」

「主はギデオンに言われた。手から水をすすった三百人を
もって、わたしはあなたたちを救い、ミディアン人をあなたの手に渡そう...」

「...あなたのために彼らを
えり分けることにする。あなたと共に行くべきだとわたしが告げる者はあなたと共に行き、あなたと共に行く
べきではないと告げる者は行かせてはならない」

「水を手にすくっ
てすすった者の数は三百人であった。他の民は皆膝をついてかがんで水を飲んだ」

「わたしがあなたと共にいるから」

 「大きな勇士よ恐れるなわたしが共にいる」

「この世を愛し」

﻿ 士师记 6:11-18“从300到135,000”(从惧怕到大胜)「300で135,000に」(恐怖から大勝利に) 士師記 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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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6:11-18“300에서 135,000으로”(두려움에서 큰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연합군 무려 135,000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어떻게 

300명 가지고 135,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

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300의 숫자는 두려움의 숫자

입니다. 왜요? 미디안 연합군 135,000에 비하면 450분의 1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도 부족 하고 연약해요. 기드온이 이런 미디안 연합군을 생각할 때 두려움 가

운데 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7년 동안이나 점령을 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느냐 아니

면 싸우다가 죽느냐 매 한 가지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

면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삿 6:16). 이 말씀은 

135,0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

심 말씀이 뭐죠? 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이 있기 전까지 이 기드온은 너

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드온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기드온을 격려하느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렇

게 담대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았고 가진 것도 없고 집 안으로 살펴보면 

(삿 6:15) 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이 아니

라 실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둘째,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삿 7:2).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함께하시겠다는 표징까지 보여주셨

습니다. 그러자 싸우겠다고 32,000명이 자원합니다. 전쟁하는 거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삿 7:4). 그

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주변도 안 돌아보고 벌컥벌컥 엎드려

서 물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라 하십니다. 그 대신

(삿 7:7) 삼백 명을 선택

하신 겁니다. 이제 만 명에서 9,700명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만 명에서 삼백 명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계산법입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삿 7:4).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반복

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함께 싸우러 가고, 누구는 집으로 가야 할 것이

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

시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넷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항상 기도(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삿 7:6).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늘 대비해

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는 예수와 3년 반 동안 늘 같이 먹고 자고 이

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어요. 왜요? 깨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는 또 누굽니까? 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인

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에서는 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돕는 신실한 동료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10에서 바울은 가 

자신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언급하며 그가 바울을 떠난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초대

교회 때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그만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타락해서 떠나 버

렸어요. 왜요? 깨어 있지 못했기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의 집은 므

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 

 “...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큰 용사여 두려워하

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룟 유다

데마 데마

데마

데마 “이 세

상을 사랑하여” 

(번역)조영한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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